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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From the point of view that medical students are under the pressure of academic achievement and vulnerable to subjective
distress, there is need for evaluate their strategies for enhancing self-esteem when they failed academically.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cale for enhancing self-esteem and to confirm the convergent, discriminant and criteria validity.
Methods: Data were collected from 279 students at a medical school in Seoul. The scale of strategies for enhancing self-esteem
(SSES) comprised comparison with inferior, doubting academic failure, accepting failure, and attribution to incidental factors. Also, 
to confirm the validities, participants responded to items measuring self-esteem, narcissism, 5 personality factors, depression and 
adjustment.
Results: By explanatory factor analysis of SSES, composed of three factors—comparison, doubting, and acceptance—and in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3 dimensions were best fit. Notably, comparison and doubting strategi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adjustment. In contrast, acceptance strategies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adjustment. Additionally, comparison and doubting strategi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narcissism.
Conclusion: The SSES of medical school students after academic failure yields 3 dimensions reliably and consistently. Also, it 
shows satisfactory convergent and concurrent vali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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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우리나라 명문대라 불리는 모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

학생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여 사회적으

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이번뿐만이 

아니라 최근 매년 발생하는 현상으로, 학업에 대한 지나친 부

담감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1]. 특히 일반 대학생들에 비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의 정보를 학습해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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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 환경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감이 큰 의과대학생들에게

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이슈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의과대학생들의 자존감과 우울 및 부

정적 정서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꾸준히 이루어져왔

다. 먼저, 전국의 7,135명의 의과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전국 의과대학생 정신건강실태조사 보고서’에서는 전체의 

60% 정도가 정신건강의 문제를 호소하였고[2], 낮은 자존감

은 우울감과 부정적 정서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자살 성

향과도 관련이 있는 점을 보인 연구도 있으며[3], 객관적 검사 

도구를 사용한 의과대학생 대상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낮을

수록 우울, 불안, 분노, 주관적 스트레스를 반영하는 척도들이 

상승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4].

  이와 같이 자존감이 우울 및 부정적 정서를 반영하는 다양

한 측면과 관련된다면, 이들은 자존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

략을 학습하거나 발전시킬 가능성도 높다. 특히,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업의 부담이나 압박감이 일상생활이나 그로 인

한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는 의과대

학생들이 학업에서 실패하였거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점으로 인해 겪는 자존감의 저하나 손상을 증진시키고자 어

떠한 방법이나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우울 및 

학교적응 수준과 어떠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관련성을 가지

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의과대학생들의 자존심과 그와 관련되는 대처전

략의 관계를 알아본 선행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과대

학생들의 자존심 수준을 측정하고, 우울, 스트레스 그리고 스

트레스 대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로 자존감이 

낮을수록 소극적인 대처와 정서적 표출을 많이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전략의 사용이 빈약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

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5]. 

이 선행 연구는 의과대학생들의 만성적인 자존심과 그와 관

련되는 부적응적인 대처전략 간의 관계를 확인한 데 의의가 

있겠다.

  다만, 본 연구는 학업 장면에서 자신의 성취 결과에 대한 피

드백을 자주 접하는 의과대학생들이 학업적 성취와 관련되어 

자존심이 저하되거나 손상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존심

을 보호하거나 고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그 전략이 적응적이거나 효율적인지 알아보는 데 초

점을 두었다. 앞서 기술한 선행 연구들[2,3,4,5]에서 자존감이 

우울 및 부정적인 정서 등 정신건강적인 측면에 더하여 스트

레스 대처 및 적응적인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존감

이 저하되거나 손상되는 상황에서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가 여부를 알아보는 것은 의과대학생

들을 이해하고, 이들의 건강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

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다. 다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객관적

인 도구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어서, 본 연구는 의과대학생

들이 학업적 실패에 직면했을 때, 자존심을 고양하기 위해 사

용할 수 있는 전략들이 무엇인지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자 하였다.

  이러한 도구에 포함될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학업적 성

취 과제에서 실패하였거나 자존심에 위협을 겪은 대학생들이 

어떤 대처를 하는지 알아본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한 선행 연구에서는 의과대학생들이 손상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이

는 자기애와 같은 부정적인 특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음을 제

안하였으며, 자존감이 낮을수록 비교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였다[4]. 다만, 이 연구는 의과대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가운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전

략만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제한이 있었다. 반면에 국외에서

는 이러한 자존감을 유지하거나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들에 

어떤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 알아보는 연

구들이 이루어졌다. 이 연구들에서 얻은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형적인 대학생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후에는 과제의 중

요성을 평가절하하거나 검사의 진단성을 의심하는 등 그 결

과를 의심하거나, 타인을 평가절하 하여 자신을 호의적으로 

비교하거나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는 할 수만 있다면 다시 시도해보

는 방법을 추구하였다[6,7].

  이상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대학생들의 고양전략을 토대로, 

학업적 성취 결과를 의심하거나, 이를 수용하거나,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혹은 운과 같은 통제할 수 없는 요인

에 돌리는 내용의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최종 척도를 구성하

고 나서 세 가지 유형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본 연구

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척도가 학업적 성취 결과로 인해 위협

받은 자존심을 고양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것이므로,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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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자기고양을 반영하는 성격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였

다. 이를 위해 만성적이며 성격적인 수준의 자존심과 자기고

양이 주요 기제인 자기애를 포함시켰다. 반면에 자존심이 주

요 핵심이 아닌 만성적이며 성격적인 변인들은 자기고양전략

과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거나 빈약할 것으로 예측되어서, 성

격 5요인 변인들과의 관계를 검증하여 변별타당도를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자기고양전략이 궁극적으로 적응수준이나 

정서적 문제와 가지는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므로, 준

거관련 타당화를 위해서 우울과 학교적응 수준을 포함시켰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의과대학 학생들의 자기고양전략 및 심리적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서울 소재의 한 사립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의예과, 

의학과 및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재학생들로 표집을 

구성하였다. 예과 1학년과 2학년, 본과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표집구성의 일차 대상자들이었는데,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이에 동의하는 참가자들에게 측정도구가 포함된 설

문을 1차 시점과 2차 시점으로 나누어 두 차례 실시하였다. 1

차 시점은 2010년 10월부터 12월까지이며, 2차 시점은 약 1

년 뒤인 2011년 9월부터 11월까지이다.

  변인을 측정 시점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

울은 1차 시점과 1년 뒤인 2차 시점에서 측정되었으며, 학교 

적응은 2차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주요 개인차 변인에서 자기

애와 성격 5요인은 1차 시점에서 측정되었고, 자존감은 1차 

시점과 2차 시점 모두에서 측정되었다. 그리고 자기고양전략 

문항은 2차 시점에서 측정되었다.

  대상자들에게서 회수된 설문지에서 자료 중 누락 항목이 

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그리고 2차 시점에서 응답하

지 않은 자료(1차 시점 342명 가운데 63명, 1차에서 응답한 

학생들 가운데 2차 응답률, 82%)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

종적으로 총 279명(남자 187명, 여자 92명; 의예과 69명, 의

학과 103명, 의전원 107명)의 자료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2. 측정 도구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적 성취 과제에서 위협받은 자존심

을 고양하려는 전략이 무엇인지 측정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도구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인 자기고양전

략 도구에 포함될 사전 문항들을 선정하였고, 타당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변인들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앞서 서론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수렴타당도를 위해서 자존심과 자기애를 추가

하였고, 변별타당도를 위해서 성격 5요인을 추가하였다. 또한 

자기고양전략이 실제 정서적 문제나 적응과도 관련성을 지니

는지 그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우울과 학교적응 수준 변인

도 포함시켰다.

1) 자기고양전략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전략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심전략’, 

‘비교전략’, ‘수용전략’에 해당하는 문항들에 추가적인 문항들

(운에 탓을 돌리기 등)까지 포함하여 총 9문항을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

다(1)’에서부터 ‘매우 동의한다(5)’의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자기고양전략에 대한 문항분석 및 최종 문항선정에 

대한 내용은 본 연구의 결과 부분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2) 자존감

  1965년에 Rosenberg가 개발하고, Lee [8]가 표준화한 자

존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모든 

문항은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Likert식 4점 

척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

수는 1차 시점에서 α=0.85, 2차 시점에서 α=0.83이었다.

3) 자기애

  Gang & Chung [9]이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표

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목표불안정’, ‘인정욕구

/거대자기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

감부족’의 총 5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지며, 총 45문항에 대

해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하위 혹

은 전체 문항의 평균을 구성하여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전체 45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했고, 내적일치도 계수

는 α=0.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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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격 5요인

  외향성(extraversion), 호의성(agreeableness), 성실성(con-

scientiousness), 정서안정성(neuroticism),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은 1999년에 Goldberg에 의해서 개발

된 성격 5요인 검사(interpersonal personality item pool, 

IPIP)를 Yoo et al. [10]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

하였다. 5개의 하위요소별로 10개의 문항씩 총 50문항에 대

해 참가자들은 각 문항의 진술문이 ‘나를 전혀 기술하지 못한

다(1)’부터 ‘나를 잘 기술한다(5)’까지의 5점 척도로 응답하였

다. 각 요소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앞서 제시된 순서대로, α= 

0.76, α=0.78, α=0.66, α=0.77, α=0.74였다. 

5) 우울

  1965년에 Zung이 개발하고, 이를 1995년에 Lee[11]가 번

안한 자기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 SDS)

를 사용하였다.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없

거나, 아주 조금(1)’에서 ‘대부분, 항상(4)’의 Likert식 4점 척

도로 평정된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나타난 내적일치도 계수

는 1차 시점에서 α=0.86, 2차 시점에서 α=0.85였다. 

6) 대학생활적응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ker & Siryk이 

1984년에 개발한 대학생활적응척도(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Hyun[12]이 번안한 것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래 Hyun이 번안한 대학생활적응척

도는 총 67문항으로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

학환경적응 4개의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Hyun의 사회적응 하위 척도 20개 문항 중 의과대학생에게 

맞지 않는 2문항을 제외한 1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에서부터 ‘매우 그렇다(7)’까지의 Likert

식 7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 나타난 내적

일치도 계수는 α=0.89였다.

3. 분석 방법

  279명의 자료를 140명과 139명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한 자

료(n=140)에 의과대학생들의 자기고양전략을 측정하는 척도

들의 요인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

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른 한 자료(n=139)를 사용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에서는 공통변량

의 초기값을 중다상관자승(SMC)으로 주축요인추출을 한 공

통요인분석(common factor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를 정할 때는 고유치와 누적분산비율을 고려하여 결정하였

다. 여러 문항들을 요약된 군집으로 묶고자 직교회전하여 세

부 구성개념을 추출하였고, 선정된 문항들을 기초로 각 구성

개념들의 신뢰도를 Cronbach’s α로 내적신뢰도 계수를 계산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자기고양전략척도의 적절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서 LISREL 8.52 (Scientific Software In-

ternational Inc., Skokie, USA)를 이용한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공분산자료, 추정방법은 multiple 

likelihood (ML)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의과대학생들의 성격 및 심리적 특성들과 자

기고양전략과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

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제외한 

모든 분석에서는 PASW Statistic 18 (SPSS Inc., Chicago,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1. 자기고양전략 척도의 개발

1) 문항의 선정

  본 연구자들이 국내외 자존감고양전략과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들을 분석하고 참고하여 자기고양전략을 측정하는 사전

문항을 수집하였다. 초기에는 자기고양전략의 하위요인으로 

비교전략(나보다 열등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3문항, 

의심전략(부정적인 결과를 의심하는 것) 2문항, 수용전략(부

정적인 결과를 수용하는 것) 4문항을 포함하여 3가지 요인의 

9가지 문항이 개발되었으나, 이후 문항분석을 통하여 3가지 

하위요인, 그리고 1가지 하위요인당 2문항씩으로 총 6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비교전략(‘나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보통의 대학생과 나를 비교해 본다’)에서 1문항, 수용전략(‘나

는 예상보다 학업 성적이 좋지 않을 때,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고 생각한다’, ‘나는 시험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운이 나빴을 



김진주 외 : 의과대학생들의 자존감 고양전략 척도의 개발

 

93

Table 1. Item Contents

 

Factor Item
Doubt 1.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 usually doubt the diagnosticity of the 

rating system.
Compare 2. When I am disappointed with my academic achievement, I compare myself with a person who is 

inferior to me.
Accept 3. When I fail on an exam, I think I had a lack of effort.
Compare 4.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 usually compare myself with others. 
Accept 5.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 assume that I was unlucky.
Doubt 6. When I fail on an exam, I suspect that there can be errors in the results.
Accept 7.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than I expected, I assume that I was 

incompetnent.
Compare 8.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 compare them with those of a person 

who is inferior to me.
Accept 9.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than I expected, I usually pledge to myself 

that I will do my best next time.

Table 2. Rotated Factor Pattern

     

Item
Factor

1 2 3
2. When I am disappointed with my academic achievement, I compare myself with 

a person who is inferior to me.
0.80 0.28 -0.07

8.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 compare them with 
those of a person who is inferior to me.

0.83 -0.15 -0.14

1.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 usually doubt the 
diagnosticity of the rating system.

0.13 0.83 -0.16

6. When I fail on an exam, I suspect that there can be errors in the results. 0.23 0.63 0.01
3. When I fail on an exam, I think I had a lack of effort. 0.02 -0.03 0.87
9.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than I expected, I usually 

pledge to myself that I will do my best next time.
-0.19 -0.09 0.59

Eigen value
(cumulative variance %)

 1.43
(23.76)

 1.21
(43.84)

 1.17
(63.14)

뿐이라고 생각한다’)에서 2문항을 포함하여 총 3문항이 제외

되었다. 최종문항선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기술되는 탐색

적 요인분석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초기에는 포함되었으

나 문항분석을 통해 제외된 문항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문

항내용들은 표로 제시하였다(Table 1).

2) 탐색적 요인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로 의과대학생들의 자기고양전략

을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문항들의 타당

도를 높이는 문항들을 선별하고자 하였다. 이 분석은 공통변

량의 초기값을 중다상관자승으로 주축요인추출을 한 공통요

인분석 결과에서 고유치, 누적분산비율 및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여섯 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세 요인 구조를 추출하

였다. 세 요인은 전체 변량의 63.14%를 설명하였고, 각 요인

에 2문항씩 포함되었다. 문항 내용은 연구자들이 비교전략, 의

심전략, 수용전략을 측정한다고 가정한 문항들과 동일하였다.

  제1요인은 ‘비교전략’이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량은 23.76%

였으며, 해당하는 문항 각각의 요인부하량은 0.80, 0.83이었

다. 제2요인은 ‘의심전략’이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량은 20.08%

였으며, 해당하는 문항 각각의 요인부하량은 0.83, 0.63이었

다. 제3요인은 ‘수용전략’이라고 명명하였고, 설명량은 19.3%

였으며, 해당하는 문항 각각의 요인부하량은 0.87, 0.59였다. 

요인부하량과 고유치(누적분산%)도 표 하단에 제시하였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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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Result of Reliability Analyses

   

Item Mean SD Item-total 
correlation

2. When I am disappointed with my academic achievement, I compare myself 
with a person who is inferior to me.

2.21 1.02 0.71

8.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 compare them 
with those of a person who is to than me.

2.29 0.98 0.71

Cronbach's α=0.83
1.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I usually doubt 

the diagnosticity of the rating system.
2.34 0.97 0.56

6. When I fail on an exam, I suspect that there can be errors in the results. 2.26 0.97 0.56
Cronbach's α=0.72

3. When I fail on an exam, I think I had a lack of effort. 3.80 0.87 0.52
9. When I get dissatisfactory results on academic achievement than I expected, 

I usually pledge to myself that I will do my best next time.
3.91 0.91 0.52

Cronbach's α=0.68

SD: Standard deviation.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X2 (p) df NFI CFI NNFI RMSEA (90% CI) GFI AGFI
6.94 (0.33) 6 0.98 0.99 0.99 0.03 (0.0~0.12) 0.98 0.94

df: Degree of freedom, NFI: Normed fit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NNFI: Non-normed fit index,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I: Confidence interval for RMSEA, GFI: Goodness of fit index, 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Fig. 1. Measurement Model of the Structure3) 신뢰도 분석

  자기고양전략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본 결과를 제시하였다

(Table 3). 내적일치도 계수(Cronbach’s α)는 0.68~0.83의 

범위로 ‘보통’ 이상의 내적일관성을 보였으며, 각 요인별로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요인인 ‘비교전략’의 내적일치도 계수

는 0.83이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은 0.71이었다. 제2요인

인 ‘의심전략’의 내적일치도 계수는 0.72이며, 수정된 항목-전

체 상관은 0.56이었다. 제3요인인 ‘수용전략’의 내적일치도 계

수는 0.68이며, 수정된 항목-전체 상관은 0.52였다. 이 외에 

각 요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도 제시하였다.

4)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선별된 문항들이 각각의 자기고

양전략 개념들을 구분하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지 검증

하기 위하여, 다른 표본의 자료를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

을 실시하였다. 자기고양전략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서 나타난 대표적인 부합도 지수들을 제시하였다(Table 4).

대표적인 부합도 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X2=6.94 

(p=0.33), 표준부합치(NFI)=0.98, 비교부합치(CFI)=0.99, 비

표준부합치(NNFI)=0.99, 오차평균차이(RMSEA)=0.03 (CI, 

0.0~0.12), 일반부합치(GFI)=0.98, 조정부합치(AGFI)=0.94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가정한 의과대학생들의 세 

가지 자기고양전략이 ‘비교전략’, ‘의심전략’, ‘수용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고, 각 전략을 측정할 것으로 가정한 두 문항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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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al Relationships with Personality Variables

Male Female Total Z-score
Compare
  Self-esteem1 -0.07 -0.17† -0.11  0.75
  Self-esteem2 -0.21** -0.16 -0.21** -0.44
  Narcissism  0.24**  0.20†  0.24**  0.27
  Extraversion -0.07  0.03 -0.00 -0.64
  Agreeableness -0.07 -0.06 -0.05 -0.03
  Conscientiousness -0.15 -0.00 -0.11 -1.02
  Neuroticism -0.17*  0.08 -0.05 -1.78
  Openness -0.08  0.05 -0.02 -0.87
Doubt
  Self-esteem1 -0.04 -0.10 -0.06  0.42
  Self-esteem2 -0.15* -0.17† -0.16*  0.18
  Narcissism  0.24**  0.08  0.20**  2.20*
  Extraversion  0.04 -0.05  0.03  0.67
  Agreeableness -0.09  0.14 -0.02 -1.58
  Conscientiousness -0.16  0.08 -0.09 -1.61
  Neuroticism -0.03 -0.06 -0.02  0.20
  Openness -0.09  0.23*  0.01 -2.24*
Accept
  Self-esteem1  0.28**  0.19†  0.26**  0.69
  Self-esteem2  0.35***  0.14  0.31***  1.79
  Narcissism -0.23** -0.07 -0.20** -1.14
  Extraversion -0.06  0.05 -0.05 -0.74
  Agreeableness  0.10 -0.11  0.03  1.44
  Conscientiousness  0.11  0.03  0.09  0.55
  Neuroticism  0.08  0.06  0.05  0.10
  Openness  0.18*  0.06  0.13  0.79

Self-esteem1: Self-esteem at time 1, Self-esteem2: Self-esteem at time 2. 
*p<0.05, **p<0.01, ***p<0.001, †p<0.10.

잠재변인에 해당하는 각 전략들을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것으

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6문항의 3요인 구조로 의과대학생들

이 자존심을 고양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전략이 타당

하게 측정된다고 볼 수 있겠다. 확인된 3요인 구조의 측정모

델은 그림으로 제시하였다(Fig. 1). 그림을 보면, 세 가지 유

형의 자기고양전략을 측정하는 각각의 두 개의 문항들은 본

래 가정한 전략에 적절한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부하량을 보

이고 있다. 즉, 표준화된 람다값(standardized LY)을 보면, 

‘비교전략’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정한 두 문항이 각각 0.83과 

0.86이고, ‘의심전략’의 두 문항은 0.62와 0.71이었으며, ‘수용

전략’은 0.82와 0.48이었다. 또한 세 가지 잠재변인들의 상호

상관을 추정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PS값들을 모두 자유화한 

상태에서 ‘의심전략’과 ‘비교전략’은 0.16의 관련성을, ‘의심전

략’과 ‘수용전략’은 -0.33의 관련성을, ‘수용전략’과 ‘비교전략’

은 -0.02의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각 문

항들의 측정의 오차를 나타나는 TE값은 0.20에서 0.68의 값

을 가지고 있다.

2. 수렴 및 변별타당도: 자존심, 자기애 그리고 성격

5요인과 자기고양전략의 상관관계

  자기고양전략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주요 개인차변인과 가지는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Table 5).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자기고양 전략과 자존심 그리고 자

기애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비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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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rrelational Relationships with Depression and Adjustment

Male Female Total Z-score
Compare
  Depression1  0.19*  0.20†   0.22** -0.03
  Depression2  0.24**  0.20†   0.24*** -0.32
  Adjustment -0.19* -0.19†  -0.20*  0.04
Doubt
  Depression1  0.11  0.18†   0.15* -0.51
  Depression2  0.21**  0.36***   0.27*** -1.26
  Adjustment -0.19* -0.27**  -0.22***  0.67
Accept
  Depression1 -0.33*** -0.19†  -0.30*** -1.05
  Depression2 -0.39*** -0.28**  -0.37*** -0.93
  Adjustment  0.41***  0.12   0.34***  2.42*

Depression1: Depression at time 1, Depression2: Depression at time 2.
*p<0.05, **p<0.01, ***p<0.001, †p<0.10.

략은 1차 시점의 자존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

나(r=-0.11), 2차 시점의 자존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0.21, p<0.01). 또한 비교전략은 자기애와도 유의한 상

관관계를 보였다(r=0.24, p<0.01). 다음으로, 의심전략도 1차 

시점의 자존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r=-0.06), 2차 시점의 자존심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0.16, p<0.05), 자기애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r=0.20, p<0.01). 마지막으로 수용전략은 두 시점의 자존심

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1차 시점, r=0.26, p<0.01; 2

차 시점, r=0.31, p<0.001), 자기애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r=-0.20, p<0.01).

  다음으로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고자 비교적 안정적이며 일

반적인 성격 특성을 반영하는 성격 5요인과 세 가지 전략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자기고양전략은 성

격 5요인인 외향성, 호의성, 성실성, 정서안정성, 경험개방성

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의과대학생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확인하

고자, 상관계수를 남학생과 여학생들로 구분하여 산출한 후, 

두 상관계수의 차이가 유의한지 z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를 보면, 의심전략이 다른 성격 변인들과 지니는 상관계수들

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의심전략을 많

이 사용할수록, 자기애가 높은 경향은 남학생들에게서만 유

의하였고(남학생, r=0.24, p<0.01; 여학생, r=0.08; z=2.20, 

p<0.05),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높은 경향은 여학생들에게서

만 유의하였다(남학생, r=-0.09; 여학생, r=0.23, p<0.05; 

z=-2.24, p<0.05). 그 이외의 성별로 구분하여 산출한 상관

계수들은 그 절대값이나 유의도 여부에서 드러내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0.03≤|z|≤

1.79).

3. 준거타당도: 우울 및 대학생활적응과 자기고양전

략의 상관관계

  자기고양을 위해 사용한 전략이 자존감을 고양하여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관련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준거타당도를 

분석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우울과 자기고양이 유의한 

상관을 가지므로, 이에 근거하여 우울과 자기고양전략의 상

관을 알아보았고, 추가적으로 대학생활적응 수준과의 관련성

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고양전략척도의 준거타당도를 알

아보기 위하여 우울 및 대학생활적응 수준과 자기고양전략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Table 6). 결과를 살펴보면, ‘비교

전략’과 ‘의심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지고, 학교적응의 수준이 낮아졌으며, ‘수용전략’을 사용

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비교전략’과 ‘의심전략’은 우울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

며(0.15≤r≤0.27, ps<0.05), ‘수용전략’은 유의한 부적상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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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0.37≤r≤-0.30, ps<0.001). 즉, 학업에서 실패를 경

험한 후에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

하거나 실패 자체를 의심할수록 우울수준이 높았던 반면에 

실패를 수용할수록 우울수준이 낮았다. ‘비교전략’과 ‘의심전

략’을 주로 사용하는 경우 2차 시점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강

해졌는데, 특히 ‘의심전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비교전

략’과 ‘의심전략’은 학교적응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0.22≤r≤-0.20, ps<0.01), ‘수용전략’은 유의한 정적상관

을 보였다(r=0.34, p<0.001). 즉, 학업에서 경험한 실패로 손

상된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거나 실

패 자체를 의심할수록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 수준이 낮았던 

데 비하여, 실패를 수용할수록 학교생활에서 적응하는 수준

은 높았다.

  우울 및 학교적응으로 측정한 준거변인들과 자기고양전략

들 간 상관계수에 대해서도 성차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는데, 

수용전략과 학교적응 간의 상관계수에서 유의한 성차가 발견

되었다(z=2.42, p<0.05). 즉, 수용전략을 사용할수록 학교적

응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경향은 남학생들에게서만 유의한 수

준으로 나타났다(남학생, r=0.41, p<0.001; 여학생 r=0.12).

고찰

  본 연구는 서울의 사립 의과대학의 5개 학년을 대상으로 이

들이 학업에서 실패를 경험하였을 때 자존감을 증진하기 위

해 사용하는 전략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선

행 연구[5]를 통해서 자존심과 대처전략 및 정신건강의 관련

성은 다뤄진 바 있으나, 본 연구는 일반적인 자존심과는 구분

하여 학업 성취라는 특정한 영역에서 자존심에 위협을 경험

하는 상황에서 이를 회복하거나 고양하기 위해 의과대학생들

이 어떠한 전략을 사용하는지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가 높은 의과대

학생들은 학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자존심에 위협을 경험할 

때 이를 고양하기 위한 전략으로 ‘열등한 사람과의 비교, 학업

적 성취 결과를 의심하는 것 혹은 결과를 수용하는 것’을 사용

하는 점을 확인하였다. 내적일관성 지수로 확인한 신뢰도도 

만족할만한 수준이었으며, 탐색적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된 구성개념 타당도도 적절한 부합도를 나타내었다. 

특히, 세 가지 증진전략이 자기애 그리고 자존감 수준과 통계

적으로 유의하거나 유의한 경향성을 보인 점은 이 척도에서 

측정하는 내용이 수렴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하며, 성

격5요인과의 관련성이 낮은 점은 적절한 수준의 변별타당도

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우울 그리고 학교생활적

응 수준과도 관련성을 지닌 점은 준거타당도도 비교적 만족

할만한 수준에 이르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교와 의심전략이 유사한 결과를 보인 점은 흥미롭

다. 그 결과를 보면, 이 두 전략은 적어도 의과대학생들의 우

울 및 학교적응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점을 시

사하고 있다. 즉, 우울감이 높을수록 혹은 학교생활 적응수준

이 낮을수록, 학업적 실패나 실망에 직면했을 때, 나보다 열등

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여 위안을 얻고자 하거나 그 실패했

다는 결과를 의심하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이 두 전략은 자기

애와도 유의하게 관련되었는데, 자기애 수준이 높을수록 학

업적 실패나 실망에 직면하여 열등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

거나 결과 자체를 의심하는 경향이 높았다. 그리고 이러한 패

턴들은 결과를 수용하거나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전략과

는 정반대되는 양상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다음을 기약하는 의과대학생

들이 우울감과 자기중심성이 낮으며, 양호한 학교적응 수준

을 유지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본문에서 

제시된 평균값을 보면, 비교전략이나 의심전략보다 수용전략

이 그 값이 상당히 높아서(Table 3), 의과대학생들이 보다 적

응적인 방식의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점이 시사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자기고양전략이 대학생들에게 어떠한 효과

를 발휘하였는지 알아본 국외 연구들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존감을 고양하기 위해서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

는 방법, 특히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손상

된 자존감을 높이려는 경향은 자기애와 관련된다는 점은 국

내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4],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

로 한 연구[13] 및 국외 연구[14]와 일관된다. 또한 비교를 통

한 고양전략이 자존감과 부적으로 상관되고, 결과를 의심하

는 경향도 자존감과 부적으로 상관되는 점도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와 일관된다[7]. 부가하여 성격의 5요

인 가운데 신경증과 비교경향의 관계를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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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룬 연구도 있는데[15], 이 선행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유사

하게 신경증 성향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

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대학생활적응 수준과 자

기고양전략의 하위 요소들 간 관련성을 알아본 선행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지만, 우울과 자기고양전략의 관련성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다룬 바 있다. 그 결과를 보면, 우울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보다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는 경향이 높았다

[13,16]. 다만, 선행 연구들은 이러한 비교전략이 도움이 되는 

점도 보여주는데, 일시적으로나마 자기평가를 높이기도 하고

[7], 안도감을 높이기도 하였다[17]. 

  이러한 점들은 의학교육의 현장에 대해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의과대학생들이 타인과 자

신을 비교하여 자존감을 높이고자 시도하는 점은 보였지만

[3], 이들이 자신과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존감을 높이려 

시도하는 점은 본 연구에서 확인되었고, 이는 국외 연구 결과

와도 일관된다[6,7]. 다만, 나보다 열등한 타인과의 비교가 일

시적으로 안도감이나 위안을 가져다주지만, 장기적으로 개인

의 향상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7], 

이러한 전략의 장단점에 대해서 의과대학생들에게 정보를 제

공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둘째, 최근 의과대학에서는 학업

적 성취를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며, 컴퓨터

를 통한 기법들도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

법들이 활용될수록 그 시스템이나 과정상의 오류에 대한 의

문이 들 수 있으며, 미세한 점수 차이로도 진로가 달라질 수 

있는 의과대학생들에게는 불신이나 의심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인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결과를 의심하는 방

법이 우울과 같은 부적응적 정서 상태와 관련되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들에게 학업 성취를 평가하는 방법의 안정성이나 신

뢰도를 이해시키고, 이들의 합리적 의심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자기고양전략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타당

성을 여러 방향으로 확인하고자 다양한 성격 및 준거관련 변

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자기

고양과 관련성이 비교적 반복하여 검증되어 온 우울감이나 

자존심은 두 시점으로 확장하여 타당성을 검증하였고, 성별

에 따른 차이도 확인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시점이나 성별

에 따른 차이도 탐지되었다. 전체적으로 자기고양전략과 준

거변인들이 동시점에 측정된 경우에 상관관계가 상승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시점이 다른 경우에도 여전히 유의한 경향을 

보여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가 시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

적인 타당도를 지녔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요한 성차는 주로 자기애와 자기고양전략에서 발견되었

는데, 전체적으로 남학생들의 자기애와 세 가지 자기고양전

략 간 연합강도가 더 강한 점을 보였고, 의심전략과 자기애의 

상관관계에서는 유의한 성차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었다. 반

면에 여학생들은 수용전략과 학교적응의 상관관계가 유의하

지 않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업적인 성취에 실패했을 때 자

기애 성향이 자존심의 고양을 위해 여러 전략을 사용하도록 

하는 점은 남학생들에게서 더 강하고, 여학생들은 부적응적

인 자기고양전략을 덜 사용할수록 학교적응 수준이 좋아지지

만, 적응적인 자기고양전략은 학교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이는 본 연구에서 구성한 6개 

문항으로 구성되는 3요인 구조는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지

만, 향후 절단점을 설정하게 되는 경우에 성별에 따른 구분을 

둘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시사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

지 제한점들을 지닌다. 첫째, 의과대학생들이 경험한 학업적 

실패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본 연구에서 다룬 세 가지 유형 

이외에도 다양한 전략들이 존재할 수 있다. 물론 운이 나빴다

고 생각하는 등 일부 문항이 초기 항목들에 포함되었지만, 요

인분석을 통해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주의를 분산

시키거나 실패라는 문제를 위해 직접적인 해결방법을 구상하

는 등의 전략도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각 요인별로 두 개의 문

항이 부하된 점은 본 연구의 측정치가 잠재변인을 타당하게 

측정하는지 담보하기 어렵게 한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 그리고 준거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를 통하여 자존감 고양전략들에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의과대학생들의 우울감을 낮추고, 학

교적응 수준을 높이는 데 유용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학

업적 실패에 직면하여 사용한 자기고양 전략들이 이후 학업

적 성취나 정신건강에 어떤 종단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지 못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경험적 실

증연구가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인 경험 유

형에 대한 기술과 부정적인 경험에 대한 정도는 구분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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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학업 및 시험 실패라는 큰 주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

였다. 하지만, 연구 대상자 간에 부정적인 경험의 유형 및 정

도의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되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

러한 점을 구분하여 결과를 얻는 것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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